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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Introduction



0０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허유림입니다.

저는 조금 늦은 시기인 4학년 1학기에 미국 코네티컷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요,

혹여 저처럼 해외에 나가 경험을 쌓아보고 싶지만 정보나 용기가 부족해 망설이고 계실 

저희 학과 후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마지막 학년에 교환학생을 

갈 수 있었던 계기와 과정, 그리고 조언 등을 담은 교환학생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0０

교환학생 준비 과정

Preparation Procoess



01 교환학생 준비 과정

파견교환학생 공고가 올라왔을 당시, 영미권에서는 총 5개의 북미 학교가 후보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중 저의 목표는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마샬대학과 센트럴코네티컷대학이었습니다. 

두 학교 중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해본 결과, 미국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뉴욕과 보스턴 사이에 

위치한센트럴코네티컷대학이 학기 중 여행 다니기 더 좋겠다고 판단되어 1지망으로 지원하고자 결심했습니다. 

또한 당시 마샬대학은 1명을 선발하는 반면, 센트럴코네티컷대학은 2명을 선발했기에 제 선택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01 교환학생 준비 과정

영미권 대학의 경우 대부분 IELTS나 TOEFL과 같은 공인 어학 점수를 요구했지만

저는 지원 요건을 확인하던 중 Duolingo English Test를 알게 되었습니다.

Duolingo 시험은 집에서 응시가 가능하고 응시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며, 

결과 또한 2~3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어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준비하기에 효율적이었습니다.

또한 무료 모의 테스트를 통해 예상 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부담이 적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기준 점수를 

충족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느꼈으며, 저 역시 해당 시험을 통해 지원 요건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지원 요건에 Duolingo English Test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시험을 통해 점수를 충족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1 교환학생 준비 과정

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Fall 2025 Exchange Program

서류 합격 후에는 약 10분 정도의 다대다 면접(면접관 3명)이 진행되었으며

센트럴 코네티컷 주립 대학으로의 지원자는 총 4명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및 해당 대학을 선택한 이유, 교환학생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 등을 중심으로 면접을 준비하였으며

특히 CCSU의 수강편람을 참고해 파견교에서의 학업계획과 저의 진로를 연결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전반적인 질문 이후 예상보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 비중이 높았고, 

당시 구체적인 자금 계획과 현실적인 비전을 함께 설명했던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인원 변동으로 인해 지원자 전원이 합격하였지만 실제 파견은 저 혼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 교환학생은 막연히 가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확실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0０

출국 전 준비사항

Pre-Departure Preparations



0２출국 전 준비사항

비자 신청

DS-2019 발급

5/14

DS-160 작성

SEVIS 등록 및 수수료 납부

인터뷰 예약

비자 인터뷰 예약및
신청수수료 납부

5/15

대사관 인터뷰

미국 대사관 방문

2차례 인터뷰 진행(재심사)

6/24~6/25

비자 발급

비자 승인 확인 및 
여권 택배 수령

7/9

비자 발급은 서류 준비부터 수령까지 약 60만원의 비용과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비자인터뷰보조서류

입학허가서

재정 증명서

비자 인터뷰 질문 예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것인가?

현재 학생인가? 전공은 무엇인가?

항공편 예매는 했는가? 언제 돌아오는가?

유효한 여권

인터뷰 예약 확인서

SEVIS 수수료(I-901) 납부 영수증

비자 신청서(DS-160) 확인페이지

비자 신청 수수료(MRV) 납부 영수증

DS-2019

비자용 증명사진(5x5cm)

비자인터뷰필수 서류

0２출국 전 준비사항



저는 귀국 직항편과 종강 후 뉴욕 여행을 위해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정의 유동성을 고려한다면 왕복보다는 편도 예매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항공권 예매 시 저는비용 절감과 이동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출국 3개월 전, 뉴욕(EWR)행 왕복 항공권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실제 예매 내역선정 기준

200만원 이하 약 160만원(뉴욕 EWR행)

23kg 캐리어 2개 무료 위탁 기준 충족

직항 또는 환승 최대 1회 출국 1회 환승(LAX)/ 귀국직항

왕복(Round-trip) 왕복(EWR in-JFK out)

항공권 예산

수하물 규정

비행 여정

티켓 형태

구분

0２출국 전 준비사항



당시 저는 비용 절감을 위해 EWR 공항을 선택했으나, 실제 이동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입국 당일의 컨디션와 수하물 무게를 고려해 픽업이 가능한 BDL 공항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항공권 구매 후 파견교 담당자님께 요청해 공항 픽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학교 인접 공항인 브래들리 공항(BDL)까지만 지원되었습니다.

브래들리공항(BDL)뉴어크 공항(EWR)

약 160만원(경제적) 약 200만원 이상(상대적 고가)

0~1회(접근성 우수) 2~3회(경유 노선 위주)

지원 불가(개별 이동 필요) 지원 가능(학교 인접 공항)

상(대중교통 4시간/계단 이용 多) 하(픽업 차량 이용, 이동 최소화)

항공권 가격

환승 횟수

학교 픽업

이동 난이도

비교 항목

0２출국 전 준비사항



해외계좌이체로 납부하였고, 기숙사 및 밀플랜이 포함된 한 학기 총 납부 금액은 $7,013.50(약 990만 원)이었습니다.

CCSU에는 총 10개의 기숙사 건물이 있으며저는 Mid-Campus Hall의 Suite Double을 신청하였습니다.

밀플랜의경우 75회 이용 플랜과 $600 Flex Funds가 포함된 옵션을 선택하였습니다.

*모든 기숙사생 필수 옵션

0２출국 전 준비사항



5-3 수강신청
•방식 (메일) 
•학점 인정 
•Rate My Professor 활용

2-4 수강신청

메일 방식

학점 인정

Rate My Professor 활용

ooo
학점 인정관련문의 메일 학점 인정 관련답변 메일

수강신청의 경우, 사전에 학점 인정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학기 종료 후 전공 인정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수강할 과목을 정하기 전, 파견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목록을 미리 

정리한 뒤 본교 학과 사무실에 이메일을 보내 학점 인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0２출국 전 준비사항



5-3 수강신청
•방식 (메일) 
•학점 인정 
•Rate My Professor 활용

2-4 수강신청

메일 방식

학점 인정

Rate My Professor 활용

수강신청은 파견교 홈페이지의 Course Descriptions를 확인한 뒤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환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본전공과 복수전공 과목을 각각 한 과목씩 포함하고,

나머지 과목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일반선택 과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순위 과목과 대체 과목을 포함해 총 8과목을 신청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모두 1순위 과목으로 12학점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0２출국 전 준비사항



참고로 현지의 외국어 수업은 교수님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에브리타임처럼 미국에서는 Rate My Professors라는 사이트를 통해 강의평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교환을 가게 되신다면 수강신청 전에 미리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원하는 수업 잘 고르시길 추천드립니다.

0２출국 전 준비사항



추가로 CCSU에 정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Health Service Form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가을학기 입학생은 7월 15일, 봄학기 입학생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MMR 백신, 수두 백신 등의 항체 검사 또는 접종 기록이 필요했으며,

기숙사생의 경우 수막구균 백신 기록까지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일부 백신은 1차와 2차 접종 사이에 한 달 정도의 간격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서류준비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MEDICAL CERTIFICATE

0２출국 전 준비사항



0０

학교 생활 및 현지 경험

School Life & Experiences



0３학교 생활 및 현지 경험

교환학생 시작 전,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실제 학교 분위기나 생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저는 학교 및 기숙사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현지 분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３학교 생활 및 현지 경험

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되어 있어 비교적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다만 방 내 주방이 없어 냉장고나 전자레인지는 별도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장 신축 건물인 Mid-Campus Hall의 Suite Double은 4인이 두 개의 2인실과 공용 거실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0３학교 생활 및 현지 경험

교내에는 총 3개의 다이닝 홀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작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2Rs_Ezn73m8?si=5gLgw4awsuuL3DHr

CCSU는 기숙사 신청 시 Meal Plan 신청이 필수여서한 학기 동안 대부분의 식사는 학교 다이닝 홀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0３학교 생활 및 현지 경험

대부분 매주 과제가 있고, 일부 과목은 시험 없이 과제로 성적을 대체하기도 하여 노트북은 필수였습니다.

  https://youtu.be/2Rs_Ezn73m8?si=5YODjDeg4X2aM6AC

강의는 전반적으로 참여형 수업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출석과 참여도가 성적에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0３학교 생활 및 현지 경험

제가 머무는 동안 아시안 문화교류 동아리에서 국가별 티타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류할 수 있었고, 

외부 활동(놀이공원·트래킹 등)을 통해 문화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교내에서는 동아리를 별도의 활동비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0０

비용 정리

Expenses



현지 지출 비용

$6,685.78
생활비 및 6개 도시 여행비

초기 고정 비용

항공권, 비자, 주거비 등 필수 지출

₩12,765,338

0４비용 정리

총 소요 비용

항공, 주거, 생활, 여행 등 전체 통합

₩22,273,347

교환학생 예산 최종 정산

“미국에서의 5개월, 총 얼마가 필요할까?”

한 학기 동안의 교환학생 생활에는 초기 비용과 현지 지출을 포함해 위와 같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사용한 전체 예산 중 약 60%가 

출국 전에 지출되는 고정 비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비와 항공권처럼 큰 금액이 발생하는 시점을 

고려해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４비용 정리



미국 현지에서의 생활비는 기숙사 밀플랜(Meal Plan) 

시스템이 있어 비교적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비용을 제외한 순수 생활비는 일상적인 소비 위주로 

지출되었으며, 월 평균 약 40만 원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금액（USD)

$341.72

$276.68

$298.45

$239.26

8월(초기정착/생활준비)

9월 생활비

10월 생활비

11월 생활비

현지 생활비 지출 내역

$137.5612월(종강/여행시작)

$1,293.67생활비 총계 (평균 $258.7 )

0４비용 정리



미국내 현지 지출 합계 (생활비 $1,293.67+ 여행비 $5,392.11) =  $6,685.78 (약 950만원)

라스베가스(5박6일)

로스앤젤레스(5박6일)

뉴욕(5박6일)

$774.40

$862.70

$1,542.09

종강 후 장기 여행(16박17일)

뉴욕 당일치기(3회)

보스턴 당일치기(2회)

버팔로(3박4일)

마이애미(4박5일)

$412.57

$265.46

$397.89

$1,137.00

학기 중 단기 여행

여행비는 학기 중 단기 여행과 종강 후 장기 여행을 모두 포함한 비용으로, 이동·숙박·식비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미국 현지 생활 중 지출의 대부분은 여행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종강 후 장기 여행 비중이 컸습니다.

0４비용 정리



구분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한미 첨단분야 (KORUS 70) 전북대 교내 장학금

지원 대상
국내 4년제 대학생 (전공 무관)
소득분위 0~8분위 대상자
GPA 3.3/4.5 이상 선발

이공계(STEM) 전공 학부생
(반도체·배터리·모빌리티 등)
미국 첨단분야 대학 파견 예정자

본교 파견 학생 전원
(단, 교외 장학금 미수혜자)
본교 성적 및 면접 선발 인원

지원 시기
파견 전 선발 (3월 / 9월)
학기 시작 전 합격자 발표 및

장학금 지급 완료

파견 전후 (공고별 상이)
산업통상자원부 공지 확인 및

기수별 별도 선발

파견 중 & 종료 후
도착보고서 제출 시(1차)
결과보고서 제출 시(2차)

지원 금액
(미주 기준)

750만 원
파견 전 일시 지급
(미주/유럽 기준)

$9,000 ~ $18,000
1학기 $9,000 / 1년 $18,000

역대 최대 규모 지원

200만 원
1차(70%): 140만 원 지급
2차(30%): 60만 원 지급

주요 특징
국내 최대 규모 사설 장학금
자기소개서 비중이 매우 높음
파견 전 목돈 확보에 유리

정부 주관 첨단분야 인재 육성
현지 산업 체험 및 전문가
네트워킹 프로그램 제공

가장 안정적인 지원 제도
보고서 제출만으로 수혜 가능
(최소 6학점 이상 이수 필수)

교환학생 파견을 준비하며 가장 큰 현실적인 고민은 비용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시 제가 직접 조사 및 지원했던 주요 장학 제도들을 정리했습니다.

교외 장학금은 지원 금액이 큰 편이므로 자격 요건이 된다면 꼭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발되지 않더라도， 본교 장학금을 통해 약 200만 원의 장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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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０

소감 및 사진

Reflections & Memories



대학생활 중 4년 동안 늘 꿈만 꾸던 교환학생에 용기를 내어 도전한 것은 제 인생의 큰 터닝포인트이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선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만큼 값진 시간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한 학기 동안의 기억은 단연코 제 대학생활에서 가장 뜻깊고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았기에

교환학생에 관심 있는 후배님들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부디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0５소감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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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
	슬라이드 4
	슬라이드 5
	슬라이드 6
	슬라이드 7
	슬라이드 8
	슬라이드 9
	슬라이드 10
	슬라이드 11
	슬라이드 12
	슬라이드 13
	슬라이드 14
	슬라이드 15
	슬라이드 16
	슬라이드 17
	슬라이드 18
	슬라이드 19
	슬라이드 20
	슬라이드 21
	슬라이드 22
	슬라이드 23
	슬라이드 24
	슬라이드 25
	슬라이드 26
	슬라이드 27
	슬라이드 28
	슬라이드 29
	슬라이드 30
	슬라이드 31
	슬라이드 32
	슬라이드 33
	슬라이드 34

